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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Nicotine dependency 
among middle-school male smokers and to identify their relationships, which can provide the basic data 
to design an effective smoking cessation program.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207 
male middle-school smokers. It is found that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vary significantly by the level of 
nicotine dependence (F=6.81, p=.001, F=50.90, p<.001). The results indicate that a higher dependence to 
nicotine is associated with a higher impulsivity but a lower self-efficac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moking 
cess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as an intervention to reduce adolescent’s impulsivity and to promot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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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흡연은 암과 만성질환발생 및 사망률을 높이는 주 건

강위험요인으로, 성인흡연자의 80% 이상이 청소년 시기

에 처음으로 흡연을 경험하는데 흡연시작 연령이 어릴

수록 흡연량 및 흡연빈도는 증가하고 금연 성공률이 낮

아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위해도는 증가된다(Hwang & 

Park, 2014).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9.7%로 최

근 4년간 크게 감소가 되지 않고 일정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3)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흡연량은 줄어

들지 않고 있어(Her & Chun, 2014) 아동 및 청소년 흡

연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고 저연령층을 대

상으로 하는 적절한 흡연예방 교육과 지도가 시급하다.

아동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중학생 시기는 신체

적�정신적�사회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매우 불안전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로 부모와 가족의 그

늘에서 벗어나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만의 소신, 규

범, 가치관 등을 형성 하는 시기(Lee & Jeon, 2001)이

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은 과중한 학업과 치열한 

입시 경쟁과 더불어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청소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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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족으로 학업 중심의 강요된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

하는 많은 학생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일탈행

위에 노출되기 쉽다(Chae, 2013). 흡연은 이 시기에 나

타나는 대표적 일탈행위로써 Kim(2012)은 대학생의 

흡연하는 원인은 청소년기에 시작된다고 하였으며, 

Lee & Jeon(2001)의 연구에서도 첫 흡연 시작 시기로 

중학생 시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우

리나라 흡연자 중 대부분이 청소년 시기에 흡연을 시작

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본격화 되는 경향(Kim, 

2012)과 청소년 흡연의 90%가 성인 흡연으로 이행되

는 점을 감안(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10) 한다면 청소년 초기의 중학생을 대상으

로 일반적인 금연정책보다 이들의 특성과 흡연정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고려한 개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

다.

흡연은 불안, 우울 등의 다른 정신질환과 흔하게 공

존하며, 타고난 기질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성격적 요

인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충동적 특징은 통제 상실

과 남용이나 의존발생과 관련된다(Lee, 2014). 충동성

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려는 충동, 욕

구 또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하며

(Eysenk, 1991; Chae, 2013), 청소년기의 중학생은 전

전두엽피질과 세로토닌 체계의 미숙으로 인해 충동적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들

은 무분별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관습이

나 법률에 위반되는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Chae, 2013). 충동성과 흡연과 관련한 연구에서 충동

성이 높을수록 흡연량은 증가(Jeon, 2010)하였고, 흡

연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충동성 경향이 높은(Kang, et. 

al., 2002)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니코

틴 의존도도 높아(Chae, 2013)지는 결과를 볼 때 충동

성은 흡연의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개인이 자신의 특성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로써(Chae, 

2013), 청소년의 흡연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은 흡연감소나 금연유지에 중요한 인자로서(Paek, 

2005)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금연 자기효능감이 높으

며(Park, et. al., 2007)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

한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흡연유혹 상황에서 욕구를 조

절을 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흡연유지 혹은 재발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심리적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Lee & Jeon, 2001).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니코틴 의존

을 들 수 있는데 니코틴은 담배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

로 흡연중독을 야기하며 많은 흡연자들이 니코틴 의존

상태에 있으며 니코틴 의존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청

소년은 성인에 비해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또 

한 개피의 담배라도 매일 피우면 니코틴 의존이 될 가능

성이 높아진다. 관련연구에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아져 흡연행위 변화가 어렵고 금

연에 실패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Chae, 2013), 니코

틴 의존도에 따른 관련 변수에 대한 중재는 효과적인 

금연중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을 위해 니코틴 의존과 관련된 제 변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른 영향 변수 확인

은 금연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에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

다. 이에 본 연구는 니코틴 의존과 연관된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하여 관련된 변인 중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관련변인의 관계를 탐색하여 청소년 금연에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니코틴 의존 정도

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를 규명한다. 

3) 니코틴 의존도에 수준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의 차이를 규명한다. 

4) 대상자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니코틴 의존도와

의 관계를 파악한다. 



Impulsivity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Nicotine Dependency in Middle-School Male Smokers  97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남자흡연중학생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니코틴 의존의 정도를 파악하고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

생 중에서 교육청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여 금연상담을 

받고 있는 학생들로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 보장 및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을 한 후 학생과 부모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5 program을 이

용한 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β) 0.95, 

효과의 크기(f2) 0.3, 집단을 3개로 하였을 때 적정 표본 

수는 177명으로 산정되었으나, 탈락율과 작성오류를 

고려하여 207명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

집은 2014년 5월 16일에서 5월 25일까지였다. 설문지

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비밀보장과 직접적인 위험이 

없고, 자유의지에 따라 연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

음을 설명하여 윤리적 고려를 하였으며, 설문작성 방법

에 대한 안내에 따라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

문지 응답의 소요시간은 15∼20분이었다.

3. 연구 도구

1) 충동성

충동성 도구는 Cloninger 등(1998)이 개발한 TPQ 

(Tridimensional Personality Questionnaire)척도를 

Kim(2003)이 번안한 도구로 총 15문항으로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으로 선택하는 2

점 Likert 척도이며, 총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71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68이었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도구는 DiClemente, 

Prochaska와 Giberini(1985)이 개발하고, Oh(2002)

가 번안한 도구로 총 9문항이며 ‘전혀 자신이 없다’는 

1점으로 하고 ‘매우 자신이 있다’는 5점으로 하여 총 가

능 점수는 9점에서 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

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Oh(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 .84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다. 

3) 니코틴 의존도

니코틴 의존도 도구는 Frgerstrom & Schneider(1989)

가 개발한 FTQ(Frgerstrom Tolerance Questionair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총 6문항으로 각 항목은 0～

1점 혹은 0～2점까지로 총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10점

으로, 2점 미만은 의존도가 거의 없는 상태(no nicotine 

dependency), 2～5점은 중정도 의존상태(moderate 

dependency), 6점 이상은 심한 의존상태(substantial 

dependency)로 본다. Paek(200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8였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

도 Cronbach’s α= .75였다. 

4. 자료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21.0을 통계프로그램을 이

용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충동성, 자기효능감, 니

코틴 의존도는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니코틴 의존도 수준에 따

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검정(t-test)

과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하였

으며, 집단 내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Scheffe’ 

의 다중비교로 검정하였다.

3) 충동성,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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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 SD Range

Impulsivity 9.26 2.98 8.84~9.67

Self-Efficacy 23.09 .46 22.20~23.99

Nicotine Dependency 4.81 2.00 4.64~5.19

Table 2. The level of impulsivity, self-efficacy and nicotine dependency

Characteristics Category
Low Moderate High Total

n(%) or M±SD n(%) or M±SD n(%) or M±SD n(%) or M±SD

Grade

1st 19(10.4) 3(13.6) 0 22(10.7)

2nd 88(48.1) 9(40.9) 2(100) 99(47.8)

3rd 76(41.5) 10(45,5) 0 86(41.5)

School
 Life

Very Satisfied 30(16.4) 3(13.6) 0 33(15.9)

Satisfied 58(31.7) 6(27.3) 0 63(30.9)

Moderate 72(39.3) 8(36.4) 1(50.0) 81(39.2)

Unsatisfied 12(6.6) 4(18.2) 1(50.0) 17(8.2)

Very Unsatisfied 11(6.0) 1(4.5) 0 12(5.8)

Peer 
Relationship

Very Satisfied 65(35.5) 5(22.7) 0 70(33.8)

Satisfied 57(31.2) 7(31.8) 0 64(30.9)

Moderate 52(28.4) 8(36.4) 1(50.0) 61(29.5)

Unsatisfied  4(2.2) 2(9.1) 0 6(2.9)

Very Unsatisfied 5(2.7) 0 1(50.0) 6(2.9)

Amount of 
Smoking 
(Total)

≤ 1 9(4.9) 0 0 9(4.3)

6 ～ 15 6(3.3) 0 0 6(2.9)

16～ 25 7(3.8) 0 0 7(3.4)

26 ～99 12(6.6) 3(13.6) 0 15(7.2)

≥ 100 149(81.4) 19(86.4) 2(100.0) 170(82.2)

Amount of 
Smoking 

(per Day)

≤ 1 Cigarette 26(14.2) 1(4.5) 0 17(13.0)

2 ～ 5 Cigarettes 74(40.4) 6(27.3) 0 80(38.6)

6 ～ 10 Cigarettes 55(30.1) 4(18.2) 0 59(28.6)

11 ～ 20 Cigarettes 16(8.7) 5(22.7) 1(50.0) 22(10.6)

≥ 21 Cigarettes 12(6.6) 6(27.3) 1(50.0) 19(9.2)

First
Experience

 
 

Before 4th/Elementary School 13(7.1) 2(9.1) 0 15(7.2)

4th / Elementary School 7(3.8) 3(13.6) 1(50.0) 11(5.3)

5th / Elementary School 17(9.3) 3(13.6) 1(50.0) 21(10.1)

6th / Elementary School 43(23.5) 7(31.9) 0 50(24.2)

1st / Middle School 74(40.4) 4(18.2) 0 78(37.7)

2nd / Middle School 27(14.8) 3(13.6) 0 30(14.5)

3rd / Middle School 2(1.1) 0 0 2(1.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nicotine-related histories of the subjects (N=207)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학년은 1학년이 10.4%, 2학년 48.1%, 3학

년 41.5%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39.3%, 만족

이 31.7%, 매우 만족이 16.4%였고, 교우관계는 매우만

족 35.5%, 만족 31.2%, 보통이 28.4%였다. 흡연담배의 

총량은 100개피 이상이 81.4%로 가장 많았고, 하루 평

균 개피 수는 2～5개 40.4%, 6～10개가 30.1%이였고, 

처음으로 담배를 피운 시기는 중 1학년이 40.4%, 초등

학교 6학년 23.5%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 정도

대상자의 충동성 점수는 9.26 ± 2.98점이었고, 자기

효능감은 23.09 ± 0.46점이었으며, 니코틴 의존도는 

4.81 ± 2.00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니코틴 의존도의 차이

대상자의 충동성은 일평균 흡연개피 수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3.08, p=.017), 구

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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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Impulsivity Self-Efficacy

Nicotine
Dependency

n(%) or 
M±SD

t or F(p)
Scheff’e

n(%) or 
M±SD

t or F(p)
Scheff’e

n(%) or 
M±SD

t or F(p)
Scheff’e

Grade

1sta 8.77(2.69)

.61(.545)

29.55(6.93)
6.63(.002)*

a>c, b

3.64(2.82)

.33(.719)2ndb 9.49(2.98) 24.57(6.38) 4.98(1.94)

3rdc 9.11(3.06) 24.10(6.55) 5.17(2.00)

School
 Life

Very Satisfieda 9.20(2.43)

.56(.690)

25.61(8.34)

4.17(.003)*
b>d

4.48(2.24)

1.18(.322)

Satisfiedb 9.31(3.28) 26.02(6.18) 4.86(2.10)

Moderatec 9.04(3.16) 25.31(5.67) 4.90(1.89)

Unsatisfiedd 9.47(2.70) 20.06(5.70) 5.71(1.53)

Very Unsatisfiede 10.33(1.72) 22.17(6.44) 5.33(2.00)

Peer 
Relationship

Very Satisfied 9.48(2.85)

.70(.595)

25.81(6.76)

2.40(.052)

4.74(1.99)

1.06(.379)
Satisfied 9.02(3.43) 25.61(6.70) 4.86(2.13)

Moderate 9.05(2.80) 23.95(6.41) 4.95(1.94)

Unsatisfied 10.33(2.25) 22.50(1.76) 5.83(1.72)

Very Unsatisfied 10.33(1.63) 18.83(3.82) 6.17(1.33)

Amount of 
Smoking 
(Total)

≤ 1a 6.44(2.74)

3.77(.006)*
e>a

33.67(5.55)

11.17(.000)*
a, b, c>e

1.11(1.05)

2.47(.046)*

6 ～ 15b 7.17(3.06) 32.83(7.25) 1.40(1.14)

16 ～ 25c 8.29(3.35) 31.43(6.27) 3.14(2.54)

26 ～ 99d 8.67(3.27) 26.13(7.07) 3.73(1.79)

≥ 100e 9.58(2.86) 23.78(5.86) 5.39(1.63)

Amount of 
Smoking 

(per Day)

≤ 1 Cigarettea 7.96(3.38)

3.08(.017)*

30.96(7.24)

13.13(.000)*
a>c

a, b>d, e

2.23(2.16)

6.49(.000)*
e>a

d>a, b

2～5 Cigarettesb 8.83(2.97) 25.87(5.10) 4.59(1.52)

6～10 Cigarettesc 9.88(2.77) 23.42(5.20) 5.76(1.39)

11～20 Cigarettesd 10.04(2.74) 20.95(8.01) 6.18(1.56)

≥ 21 Cigarettese 10.05(2.79) 21.05(6.00) 6.00(1.83)

First
Experience

 

Before 4th/Elementary Schoola 10.53(3.18)

2.12(.053)

22.53(6.44)

3.46(.003)*
g>a, b

5.73(2.09)

2.61(.019)*

4th /Elementary Schoolb 9.91(2.21) 20.18(6.34) 5.82(1.40)

5th /Elementary Schoolc 9.05(2.31) 24.14(6.78) 5.19(1.86)

6th/Elementary Schoold 9.91(2.51) 25.26(6.85) 5.16(1.92)

1st / Middle Schoole 9.12(3.15) 25.36(6.21) 4.60(2.13)

2nd / Middle Schoolf 8.07(3.45) 25.57(5.42) 4.43(1.87)

3rd / Middle Schoolg 6.50(.71) 40.00(.00) 3.00(.00)

Table 3. Impulsivity, Self-efficacy and nicotine depend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총흡연량에 따른 충동성(F=3.77, p=.006)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총흡연량이 100개피 이상인 집

단이 1개피 이하인 집단보다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63, p=.002), 2, 3학년에 

비해 1학년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학교생활만족도

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F=4.17, p=.003) 학교생활에 만족도가 만족

(26.02점)이 불만족(20.06점)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흡연개피 수에 따른 자기효능

감은 통계적으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13, p=.000), 사후검정 결과 6∼10

개피를 피우는 집단보다 2∼5개, 1개피 이하를 피우는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고, 11∼20개피를 피우는 

집단과 100개피 이상을 피우는 집단보다 1개피 이하, 

2∼5개피를 피우는 집단의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흡연 

첫 경험시기와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F=3.46, p=.003) 초등학교 4학년 이전, 4

학년에서 첫 흡연한 집단보다 중학교 3학년에 처음 흡

연한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 

니코틴 의존도는 총흡연량(F=2.47, p=.046)과 첫 

경험 시기(F=2.61, p=.01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일평균 흡연담배 개

피 수와 니코틴 의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F=6.49, p<.001), 하루 21개피 이상을 피우는 

집단이 하루 한 개피 이하로 피우는 집단에 비해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으며, 하루 11∼20개를 피우는 집단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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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x1

r(p)
x2

r(p)
x3

r(p)

Self-Efficacy x1 1 -2.40** -6.22**

Impulsivity x2 -2.40** 1 2.88**

Nicotine Dependency x3 -6.22** 2.88** 1
** p<.01

Table 5. Correlation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Impulsivity Self-Efficacy

n(%) or M±SD
F(p)

Scheffe’
n(%) or M±SD

F(p)
Scheffe’

Level of 
Nicotine Dependency

Lowa 7.69(3.01)
6.81(.001)

c>a

31.83(5.52)
50.90(.000)

a>b>c
Moderateb 9.09(2.99) 26.49(5.14)

Highc 9.93(2.80) 21.18(5.40)

Table 4. Impulsivity, self-efficacy by level of nicotine dependency

루 한 개피 이하와 2∼5 개피를 피우는 집단에 비해서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Table 3>).

4.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의 차이

니코틴 의존도 수준에 따른 충동성(F=6.81,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후검증 결과 니

코틴 의존도가 높은 집단(9.93점)이 낮은 집단(7.69점) 

보다 충동성이 더 높았다. 

니코틴 의존도 수준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50.90, 

p<.001) 니코틴 의존도가 중간인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자기효능감이 높고 의존도가 중간인 집단보다 니코틴 

의존도 수준이 낮은 집단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5. 대상자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Table 5>), 충동성과 자기

효능감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r=-2.40, p<.01)가 

있으며, 충동성과 니코틴 의존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r=2.88,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

능감과 니코틴 의존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

(r=-6.22,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현재 흡연중인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니

코틴 의존도 수준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니코틴 의존도에 따른 충동감과 자기효능감

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첫 흡연 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40.4%로 가장 많았는데 선행연구(Her & Chun, 2014, 

Lee & Jeon,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고등

학생(Kim, et. al., 2002)과 대학생(Kim, 2012) 대상으

로 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등

학교 4학년 이전에 흡연을 경험한 대상자가 7.2%로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Her & Chun(2014)의 연구와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Jeon(2010)의 연구결과보다 높아 저

연령층의 흡연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저연령층을 대

상으로 적절한 대책과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시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점수는 4.81점

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Chae(2013)의 연구와 고등

학생 대상의 Paek(2005)의 연구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Park(2007)의 연구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흡연중인 학생이 며, 흡연시기가 

이른 대상자가 많은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니코

틴 의존도는 첫 흡연 시기와 총흡연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첫 흡연 시기가 이를

수록 흡연량이 많아지고(Her & Chun, 2014), 흡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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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아지며(Kim, et. al., 2002) 니코틴 중독이 심화

된다는 Kandel & Chen(2000)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 충동성은 9.26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

한 Kim(2003)의 연구 결과보다는 낮고 Chea(2013)의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충동성은 총흡연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총흡연량이 많을수록 충동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군과 비흡연군을 대상으

로 한 Kang, et. al.(2002)과 Lee(2014)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uh & Seo(2013)의 연구결과와 부합된

다. 또한 충동성은 니코틴 의존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여 니코틴 의존 수준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동성이 니코틴 의존도와 정

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Chae, 2013; Chun, 

2010; Yoon & Choi, 2003)의 결과와도 부합된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충동성이 성급하고 즉각적으로 판단하

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Lee, 

2014) 문제행동의 유발요인(Kim, 2003)이 될 뿐만 아

니라 니코틴 의존에 영향을 미치기(Suh & Seo, 2013)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충동성과 감각추구 성향이 높을

수록 흡연행동이나 니코틴 의존도가 증가하므로 금연

을 위해 충동성의 감소와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Cloninger, et. al.(1998)과 Kim(2003)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청소년 대상의 금연

프로그램에 충동성 조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은 23.09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

를 수행한 Cheo & Jeong(201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학년과 학교생활 만족도, 일평균 흡연개피 수, 첫 흡연 

시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2, 3학년에 비

해 1학년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이 불만족한 집

단보다 자기 효능감이 높았다. 

초등학생 때 처음 흡연한 학생들이 자기효능감이 낮

았는데, 이른 시기의 흡연이 흡연량을 증가시키고 니코

틴 의존도를 높이고 흡연을 지속하게 하여 금연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킴을 알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Paek(2005)의 

연구결과와 흡연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Park(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흡연 남자중학생의 니코

틴 의존도 수준은 중등도의 의존수준이었고 니코틴 의

존도는 첫 흡연시기, 총흡연량과 관계가 있으며, 니코

틴 의존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충동성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니코틴 의

존도 수준과 충동성 및 자기효능감이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흡연을 처음 시작하는 때가 중학교 

시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미루어 흡연예방지도가 중학

교 및 초등학교에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흡연

을 하고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른 접근과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충동성을 조절하는 

중재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흡연 남자중학생의 충동성과 자기

효능감, 니코틴 의존의 정도를 알아보고 니코틴 의존도 

수준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자 시도

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평균은 4.81

로 중등도의 의존을 보이고 있었으며, 일평균 흡연개피 

수가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았다. 니코틴 의존도

와 충동성, 자기효능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니코틴 

의존도가 높을수록 충동성은 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은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흡

연 남자중학생의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충동성과 자기

효능감이 변화함을 알 수 있어 효과적인 금연중재를 위

해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가 자가보고형 이어서 그 결과의 해

석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객관적 혹은 생물학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는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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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흡연중학생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흡연 남자중학생의 충동성과 자기효능감 및 니코틴 의존의 정도를 알아보고 니코틴 의존

도 수준에 따른 충동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마련

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5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흡연남학

생 207명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니코틴 의존도 평균은 4.71로 중등도의 

의존상태였으며, 대상자의 44.9%가 심한 의존상태였고, 일평균 흡연 개피수가 많을수록, 니코틴 의

존도가 높았으며, 총 흡연량이 많을수록 충동성이 높았고 첫 흡연 경험시기가 빠를수록, 일평균 흡연 

개피수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았다. 충동성이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는 높았고, 니코틴 의존

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아졌다. 따라서 효율적인 금연프로그램을 위해 대상자의 니코틴 의

존 정도를 파악하고 니코틴 의존 정도에 따른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주제어 : 충동성, 자기효능감, 니코틴 의존도, 흡연 남자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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